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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소망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

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

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_누가복음 7장 11~16절 

예수님은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

늘 본문은 어느 과부의 아들 장례의 한 장면입니다. 과부의 아들이며 독자였기에 매우 

슬픈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죽은 과부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오늘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

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_눅 7:12  

과부에게 독자가 죽은 매우 슬픈 장례였으며 나인성의 많은 사람이 함께 슬퍼하였습

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께 슬퍼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장례 행렬을 따라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으로 향하던 그 길을 집으로 향하는 길로 바

꿔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장 큰 기

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소망의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



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

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_눅 7:14

많은 사람이 상여를 따라갈 뿐 앞으로 갈 수도 없으며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

도 죽음을 따라갈 뿐 죽음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행렬

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독자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멈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

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

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참된 소망으로 바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_눅 7:15

주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니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의사도 

살아있는 자를 고칠 뿐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

라 주님이 그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살리고 일어나게 하셨

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주님

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 되시며, 우리의 불가능을 가

능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오늘

도 우리의 삶에 절대적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

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